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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유정복 시장, 인천‘세계평화의 도시’로 선언 

 -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성료 … 참전용사와 군인, 국민 등 1,600여 명 참여 - 

- 기념행사는 전쟁의 그림자 아닌 ‘자유와 평화의 빛’을 찾는 과정 - 

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 해군이 주최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

념식이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와 팔미도 인근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.

전쟁의 그림자가 아닌 ‘자유와 평화의 빛’을 찾는 기념식에는 

6·25전쟁 참전용사와 우리 군 장병, 유엔군 참전국 무관단, 국민 참

관단 등 1,600여 명이 참여해 73년 전 오늘을 함께 기억했다. 

기념행사는 함상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, 해상사열 등으로 

진행됐다.

인천 앞바다에서는 우리 군 함정 25척과 항공기 15대, 장비 7대를 비

롯해 미 해군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(LHA)과 캐나다해군 호위함 밴쿠

버함(FFH)이 73년 전 8개국 261척 함정과 7만 5,000여 명의 연합군이 

참여한 상륙작전이 시연됐다. 

특히 마지막으로 실시한 해군과 해양경찰 함정의 해상사열은 국민 참



- 2 -

관단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. 

이날 해상사열은 상륙기동부대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

을 축하하고 국민들에게 인천상륙작전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해양주

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됐다.

 

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적 행사로 발전

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, 올해부터 기념행사의 기간과 규

모를 대폭 확대 추진했다.

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, 이를 통해 인천을 평화외교 무대

의 장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으로, 시는 올해 시민의 공

감을 얻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.

이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유정복 시장은 “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

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 그것을 

영원히 지켜나가는 것 역시 우리의 사명”이라면서 “그러기 위해 인

천을 세계평화의 도시로 선언한다”고 밝혔다.

이어 유 시장은 “73년 전, 전 세계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와 

평화를 위한 진격했던 그날의 역사가 이미 인천이 세계평화의 도시가 

됐음을 증언하고 있다”면서 “전 세계인의 위대한 정신으로 지켜낸 

기회의 땅이자 창조의 도시 인천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”이라고 강

조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

   ‘인천미디어’→ ‘포토인천’→‘포토시정’(https://tv.incheon.go.kr)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